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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이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유 지 원†(가천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실무역량, 융합역량 함양에 효과적인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선정한 역량 함양에 관련된 활

동으로는 팀 기반의 과제 수행 활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비교과교육과정 활동인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현장실습 경험, 리더로 활동한 경험을 포함하였

다. 연구문제 확인을 위해 2018년도 2학기에 A대학의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5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해결역량 향상에

는 팀 기반 과제 수행 활동, 전공 스터디 활동, 현장실습, 리더로서의 활동 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 융합역량에는 팀 기반 과제 수행 활동, 전공 스터디, 현장실습, 리더로서의 활동 경험이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역량 향상에는 전공 스터디, 현장실습, 리더로 활동 경험이 유의

한 활동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현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 비교과교육과정, 학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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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문 간 경계를 초월하는 초학문적인 사고를 토대로 혁신

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문제해결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초 중등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인재상으로 선정하여 문 이과 구분을 없애고 통합형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면

서 미래사회에서의 핵심역량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9. 23). 대학 역시 지식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겸비하는 역량 기반 

교육에 중점을 둔 동시에,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성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점이 

대표적인 교육성과로 간주되었으나 문제해결역량,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등

의 역량이 대학교육 성과로 논의가 활발하다(김은경, 서은희, 2019; 이정미 외, 2019; 진미석 외, 

2011).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미

국대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AAC&U)는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주

요 역량으로 문제해결역량, 정량적 문해력, 도덕적 논증, 통합적 학습역량, 다문화역량, 평생학습

역량 등 총 16개의 역량을 평가 루브릭(rubric)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내 다수 대학에서 

이를 대학 성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Rhodes, 2010).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지식 전달 방식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은 문제해결 기반

의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학습자 주도의 경험기반 학습을 확대하고 있다(박혜영, 2019). 능동적

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 학습, 

플립러닝 등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 외에 다양한 비교과교육과

정을 운영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역량,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 기술, 리더십 등과 같은 사

회․정의적 요소를 지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박창남, 정원희, 2017; 서은희, 김은영, 2018; 

이정미 외, 2019; 이형주, 2019). 비교과교육과정이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외 교내 

활동으로(유현숙 외, 2011), 학습공동체 활동, 동아리 활동, 멘토링 활동,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 

교육과 같은 교육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내 대학에서 비교과교육과정은 최근 10년 간 집중

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사업),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

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혁신사업 등 다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비교과교육과정을 강조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이정미 외, 2019). 이제 대학에서 비교과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대학교육 경

험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경험과 자기계

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정미 외, 2019). 대학

에서의 또 다른 학습경험으로 현장실습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학생의 직무역량을 촉진하고 

취업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마다 현장실습교육을 한층 확대하고 있으며, 다수 연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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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는데 긍정적으

로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미나, 유지원, 2019; 임정연, 2016).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에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학교 내 다양한 학습활동은 대학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인지적 사고 역량, 사회적 역량, 진로개발 역량 등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미 외, 2019; 이형주, 2019; Pascarella & Terenzini, 2005; You, 2020). 

한편, 대학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풍부한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노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기

도 한다. 특히 비교과교육과정의 경우 학교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와 참

여 학생 수는 급격한 양적 증가를 이루었으나, 학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개설로 인

한 낮은 참여도,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미흡 등이 문

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수연, 이명관, 2016). 현장실습교육의 경우에도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

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습내용이 부실하고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

도 있다(이종호 외, 2016). 이런 맥락에서 국내 대학생의 학습활동이 대학교육 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변수연, 2019). 미국

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논의와 함께 ‘대학 효과(college impact)’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누적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과제 수행, 학습공동체 

활동, 학부생연구, 서비스 러닝, 인턴십, 신입생 세미나 등을 학생들의 심층적인 학습을 이끄는 

고효과 프로그램(High Impact Program)으로 선정하였다(변수연, 2019; Kuh, 2008).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 내 학습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

지 않았고, 연구 간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예: 유현숙 

외, 2011; 이정미 외, 2019; 최정윤, 이병식, 2009) 당분간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에 초점

을 두고 이에 효과적인 대학 내 학습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의 핵심인력을 배출하는 자연과학계열 학생에 

주목하였는데, 바이오산업 분야는 학문과 기술 분야 간 융합을 통해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

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공 학습자들의 융합적 사고나 태도는 타전공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어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예: 

리상섭, 2014; 변수연, 2019). 또한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연과학계열은 공

학계열과 달리 취업률이 낮고(한국교육개발원, 2020), 취업한 경우에도 이직율이 높으며(홍성민, 

정현주, 2011)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어(이영민 외, 2017) 이들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효과를 검증할 대학생의 학습활동으로는 국내외 대학에서 수행된 학습활동과 대학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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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수업에서의 팀 기반의 협력적 과제 수행 경험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비교과교육과정 활동인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

아리 활동, 그리고 현장실습, 리더로 활동한 경험을 포함하였다(박창남, 정원희, 2017; 변수연, 

2019; 이재숙, 이정희, 2015; 이정미 외, 2019; Book & Parks, 2016; Kuh 2008; Miller et al., 2018). Cruce 

et al.(2006)은 학습활동 효과 분석시에 특정 활동에 대한 성과를 독립적으로 측정한 경우 해당 활

동의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학습활동을 동시에 투

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연과학계열 학습자가 참여한 대학 내 학습활동이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세분화된 학습활동에 따라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2020학년도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현장에 어떠한 활동을 우선으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상의 학습활동(팀 

과제 수행,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실습, 리더 경험)은 문

제해결역량 향상에 효과적인가? 둘째,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상의 학습활동(팀 과제 수행,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실습, 리더 경험)은 융합역량 향상에 효

과적인가? 셋째,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상의 학습활동(팀 과제 수행,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

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실습, 리더 경험)은 실무역량 향상에 효과적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제해결역량과 관련 학습활동

문제해결역량이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목표 상황을 정의하여 그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

록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며 적용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이석재 외, 2003). 이석

재 외(2003)는 문제해결 과정을 크게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

평가’ 5단계로 설명하였고, PISA 2012에 활용된 문제해결력 평가틀에서는 ‘탐색과 이해’, ‘표현

과 형식화’, ‘계획수립과 실행’, ‘점검과 반성’으로 구조화하였다(유지원, 2016). 미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제시한 미국대학교육협의회(AAC&U) 역시 문제해결역량을 대학에서 추구

해야 할 필수 역량으로 포함하였으며, 세부 요인으로 ‘문제 정의’, ‘전략 수립’, ‘가설 및 해법 

제시’, ‘해결안 평가’, ‘해결안 실행’, ‘결과 분석/평가’ 단계를 포함하였다(Rhodes, 2010).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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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나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역량은 문제의 인식과 정의로부터 출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안을 모색하고 해결안에 대한 잠재적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최

종 적용할 해결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찰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는 효과적으로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 및 비교

과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 학습은 문제해결역량을 증진할 뿐 아니라 학습활동 과정에

서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등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으로 밝혀졌다(정선주, 김정인, 

2019; Baillie & Fitzgerald, 2000). 또한 수업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교과교육과정도 문제해결

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논의된다(Bradley & Graham, 2000). 예로 국내 62개 대학의 48,357명 규

모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정미 외(2019) 연구에서는 여러 비교과교육과정 활동 유형 중 프로젝

트 참여, 학습스터디 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수행, 현장실습 참여가 대학생의 비판적 분석

적 사고력, 문제해결역량, 자기주도학습역량 향상에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은 역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부정

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저자들은 학습활동 유형에 따라 대학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교의 소재지, 학교 규모, 설립유형 등의 변인은 핵심역량 예측

에 유의하지 않았고, 핵심역량의 분산이 대학 간 차이보다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차이에 기인한

다고 설명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의 의미있는 학습활동이 중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대

학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변수연(2019)은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학습활동, 학습

공동체 활동, 학부생연구 참여, 서비스러닝, 캡스톤 교과 등의 활동 참여가 고차원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함양은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 

간의 구분을 떠나 학습자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융합역량과 관련된 학습활동

융합이란 ‘기존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

로 결합하여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p. 544). 융합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융합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임유진 외, 2019), 미국

의 AAC&U도 융합적 사고를 통합적 학습(integrative learning)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대학에서 추

구해야 할 성과로 규정짓고 있다(Rhodes, 2010). 그러나 다수 연구에서는 국내 융합교육의 실효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행되어온 융합교육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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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장상필, 김지일, 2015; 홍병선, 2016). 그 간 대학에서는 융합전공을 신설하거나 융합교과

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융합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지식 축적의 방식으로는 융합

역량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박은숙, 2020; 이미나 외, 2012; 홍병선, 2016). 인재양성위원

회(2018)에 따르면,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소통과 협업 능력, 창조적 상상력, 비판적 사

고력, 융합적 사고 능력’과 같은 soft skill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공동체 학

습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융합역량이 

단순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사회적 문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에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융합역량 함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습자 간 협력학

습,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프로젝트 수행 활동, 학습공동체 참여, 캡스톤 교과 참여, 학부생연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통합적 학습과 융합역량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논의된다(박은숙, 2020; 변

수연, 2019; 최지은 외, 2018). 예로 박은숙(2020)은 대학교의 교양수업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참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융합역량을 비교한 결과, 융합역량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팀 활동에 참여한 팀원 간 동료평가로 학습자의 참여도를 

측정하고 이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융합역량 향상 정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

트 활동 참여가 높았던 ‘상’ 집단과 ‘중’ 집단에서 융합역량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활동 참여

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변화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학습자의 몰입된 학습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장상필과 김지일(2015)에서는 대학생들의 비교과교육과정 활동 참여가 융합적 사고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비교과교육과정 참여 충실도와 융합적 사

고력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교과교육과정 참여가 융합적 사고력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보이진 않았으나 다문화 수용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융합적 사고력 향

상에 유의하였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송윤희(2017)는 1,88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 

참여와 융합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장실습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융합역량을 비

롯하여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기업 현장은 다양한 사람과 지식 간 

융합이 일어나는 곳이며, 현장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융합역량과 사회적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라

고 논의하였다. 변수연(2019)은 대학생의 능동적이고 협동적 학습, 학습공동체 활동, 서비스러닝, 

캡스톤 교과, 인턴십, 신입생 세미나 등이 통합적인 학습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고 밝혔다. 요약하면, 학습자들이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협업을 토대

로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하면서 사고의 관점이 확장되고,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전공 지식의 새로운 접목과 활용 시도 등을 통하여 융합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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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역량과 관련된 학습활동

실무역량이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적절히 갖춤으로써 실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enner, 1982). 그동안 대학교육이 직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현장성이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취업과 진

로지도를 확대하는 등 학습자의 실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박성희, 안재희, 2016).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직무를 체험하는 현장실습교육을 들 수 있다. 현

장실습교육은 의과대학, 사범대학, 간호학 등 특정 분야에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산학협력이 강조되는 공학뿐 아니라 전공을 불문하고 현장실습교육이 장려된다.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장실습교육은 학습자의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

고(김상길 외, 2004), 학습자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의미있는 계기를 제공하며(임정연, 2016), 관련 

직업과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길 외, 2004; 이미나, 유지원, 2019; 조현재, 2010). 또한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은 미참여 

학생에 비해 구직 기간이 짧았고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적성에 맞

는 직업을 구함으로써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Gibson & Angel, 1995). 또한 국내외 현장실습교

육 50편을 대상으로 메타연구를 수행한 임정연(2016)은 현장실습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

으로 입증하였고, 현장실습교육은 자신감 향상과 전문기술 습득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논의하였

다.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50편의 연구에는 교육, 의료, 간호, 복지 등의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자연과학계열 학생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최기성 외(2016)에서도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에 참여도가 낮다고 보고한 

바 있어,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진로지도와 실무역량 강화에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직무와 유사한 실제성이 높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나 팀 프

로젝트 학습도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논의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이론 중심으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전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팀웍, 프로

젝트 관리 등을 훈련할 수 있어 직무수행 능력 개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Whatley, 2012). 또한 

이재숙과 이정희(2015)는 학습공동체와 같은 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한 학생은 대인관계, 조직관

리, 사회적 관계 네트워킹, 학습을 지향하는 행동 특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논의하고, 리더 경험

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의 공동 목표를 성취해나가면서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

는 좋은 기회임을 시사하였다. 요약하면, 창의적인 설계와 문제해결, 현장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 함양과 함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신감을 향상시

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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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의 자연과학계열에 속한 5개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8학년도 11월에 2주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고, 

설문조사 참여는 학생 자율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결측치가 

없는 최종 553명의 사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38명

(43.0%)이었고, 여학생은 315명(57.0%)으로 분석되었다. 참여 학생의 전공별 분포는 바이오나노학 

72명(13.0%), 나노물리학 110명(19.9%), 나노화학 118명(21.3%), 식품생물공학 109명(19.7%), 생명과

학이 144명(26.0%)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42(25.7%), 2학년 134명(24.2%), 3학년 151

명(27.3%), 4학년 126명(22.8%)으로 조사되어 학년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로 측정되었으며, 교육전문가 3인으로부터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대학생 2명으로부터 문항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

는지 점검하였다.

가. 문제해결역량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역량의 측정은 유지원(2016)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도구 중 문제해결수

행역량을 측정하는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는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를 세부과제로 나누

고 해결순서를 정한다.’, ‘각 대안을 문제해결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본다.’ 

등이며,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96으로 분석되었다.

나. 융합역량

융합역량 측정에는 송윤희(2017)의 대학생 대상 융합역량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8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예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는 과제(프로젝트)를 할 때, 나의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료나 

방법을 찾아 적용한다’ 등이다.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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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역량

본 연구에서 실무역량 측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실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이미나

와 유지원(2019)에서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예는 ‘나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능

력이 있다’ 등으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분석되었다.

라. 대학에서의 학습활동

본 연구에 포함한 학습활동은 총 6가지로, 교과 수업 내에서 팀 기반 과제 수행,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현장실습,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대학 소속 비교과센터들이 비교과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과마다 자체적인 학습공

동체,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팀 과제 수행 경험,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

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은 1= ‘거의 안함’, 2=‘가끔(한 학기 12회 정도)’, 3=‘종종(한 학기 

34회 정도)’, 4=‘자주(한 학기 5회 이상)’로 측정하였다. 현장실습 참여 수준은 1=‘없음’, 2=‘이번 

방학에 수행 예정(구체적 계획 있음)’, 3=‘1회’, 4=‘2회 이상’으로 응답을 코딩하였고, 협력 활동

을 수행할 때 리더나 멘토로 활용한 경험 정도에 따라 1=‘없음’, 2=‘한 두번 있음’, 3=‘많음’으로 

응답을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5.0을 사용하여 변인별 기초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전 다중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잔차의 산점도, 표준화 잔차도표를 검토하여 잔차 정규성, 선형

성,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예측변인 간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검토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는 학

습자의 배경요인인 성별, 학년, 학과는 1단계에 투입하고, 대학 내 학습활동에 대한 변인은 2단

계에 투입함으로써 배경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학습활동에 대한 순수 영향력을 검토하도

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설은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응답자가 학습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측정값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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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인들의 기초통계 값과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제해결역량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팀 과제 수행 활동, 전공 스터디 활동,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 활

동 경험이 .16.32 사이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융합역량과의 연구변

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17.26사이의 분포로 모두 유의하였다. 실무역량과 학습활동 간 상관

분석은 .11.35 사이에 분포하였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약하면, 학습활동과 역량 

간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학습활동별 측정 빈도 분석 결과 (N=553)

활동 팀과제수행 전공스터디 취업/진로스터디 동아리 현장실습 리더활동

척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학년 
(n=142)

7 53 57 25 64 56 14 8 97 35 8 2 74 32 19 17 93 35 10 4 80 44 18

2
(n=134)

11 59 54 10 50 49 24 11 90 35 9 0 84 25 12 13 75 29 14 16 75 44 15

3
(n=151)

15 95 28 13 65 52 13 21 104 35 10 2 97 29 12 13 63 34 19 35 75 56 20

4
(n=126)

13 83 26 4 48 50 19 9 79 35 8 4 89 24 2 11 33 23 29 41 49 52 25

총합 46 290 165 52 227 207 70 49 370 140 35 8 344 110 45 54 264 121 72 96 279 196 78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553)

구분 1 2 3 4 5 6 7 8 9

1. 팀 과제 수행 활동 1.00

2. 전공 스터디 활동 .30** 1.00

3. 취업 진로스터디 활동 .23** .44** 1.00

4. 동아리 활동 .17** .22** .32** 1.00

5. 현장실습 .03 .17** .16** .07 1.00

6. 리더 활동 경험 .21** .20** .18** .19** .12** 1.00

7. 문제해결역량 .18** .32** .18** .16** .27** .31** 1.00

8. 융합역량 .17** .25** .20** .18** .25** .26** .70** 1.00

9. 실무역량 .11** .24** .20** .17** .35** .24** .61** .66** 1.00

평균  2.41 1.89 1.42 1.65 2.00 1.64 5.36 5.19 4.94

표준편차 .77 .94 .68 .99 1.14 .72 .87 1.02 1.18

최소값 1 1 1 1 1 1 3.43 1.75 1.00

최대값 4 4 4 4 4 3 7.00 7.00 7.00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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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가.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대학 내 학습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변인들의 공차와 분산팽창요인을 검토한 결과, 공차는 0.1 이상,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 학과, 학년 변

인은 1단계에 투입하여 이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고, 이 외 연구변인들은 2단계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역량에 팀 과제 수행(Β= .10, t = 2.04, p = .04), 전공 스터디 활동

(Β= .19, t = 4.71, p < .001), 현장실습(Β= .16, t = 5.09, p < .001), 리더 활동 경험(Β= .25, t = 5.16, p

< .001)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Β= .04, t = .67, p = .50), 

동아리 활동(Β= .04, t = 1.11, p = .27)은 문제해결역량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 회귀모델은 문제해

결역량 변량의 22.6%를 설명하였다(R2 = .226, F(9, 543) = 17.59, p < .001).

<표 3>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Β SE β t p Β SE β t p

성별 .12 .08 .07 1.59 .11 .14 .07 .08 1.98* .05

소속학과 .07 .03 .11 2.53* .01 .05 .03 .07 1.88 .06

학년 .11 .03 .14 3.21*** .001 .04 .03 .05 1.12 .26

팀 과제 수행 .10 .05 .09 2.04* .04

전공스터디 .19 .04 .21 4.71*** <.001

취업 진로스터디 .04 .06 .03 .67 .50

동아리 활동 .04 .04 .05 1.11 .27

현장실습 .16 .03 .21 5.09*** <.001

리더 활동 경험 .25 .05 .21 5.16*** <.001

F F(3, 549) = 5.71, p = .001 F(9, 543) =17.59, p <.001

R2 .030 .226

adj R2 .025 .213

∆R2 .030* .196*

*** p < .001, ** p < .01, * p < .05

나. 융합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융합역량에 유의한 학습활동을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 성별, 소속학과, 

학년을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에서 학습활동 변인을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4> 

참조), 팀 과제수행 활동 경험(Β= .12, t = 2.11, p = .04), 전공스터디 활동(Β= .14, t =2.75, p =.01), 

현장실습(Β= .21, t = 5.64, p < .001), 리더 활동 경험(Β= .23, t = 3.90, p < .001)이 융합역량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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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Β= .04, t = .33, p = .74), 동아리 활동(Β

= .06, t = 1.36, p = .17)은 융합역량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 회귀모델은 융합역량 변량의 20.3%를 

설명하였다(R2 = .203, F(9, 543) = 15.38, p < .001).

<표 4> 융합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Β SE β t p Β SE β t p
성별 .31 .09 .15 3.51*** <.001 .31 .08 .15 3.85*** <.001

소속학과 .10 .03 .14 3.19** .002 .08 .03 .11 2.78* .01
학년 .07 .04 .07 1.73 .08 .01 .04 .01 .28 .78

팀 과제 수행 .12 .06 .09 2.11* .04
전공스터디 .14 .05 .12 2.75* .01

취업 진로스터디 .02 .07 .02 .33 .74
동아리 활동 .06 .04 .06 1.36 .17
현장실습 .21 .04 .24 5.64*** <.001

리더 활동 경험 .23 .06 .16 3.90*** <.001
F F(3, 549) = 8.86, p <.001 F(9, 543) = 15.38, p <.001

R2 .046 .203

adj R2 .041 .190

∆R2 .046* .157*

*** p < .001, ** p < .01, * p < .05

다. 실무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세 번째 연구문제인 실무역량에 유의한 학습활동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 Model 2

Β SE β t p Β SE β t p
성별 .38 .11 .16 3.72 <.001 .39 .09 .16 4.20*** <.001

소속학과 .07 .04 .08 1.81 .07 .04 .03 .05 1.33 .19
학년 .12 .05 .11 2.58 .01 .03 .05 .03 .60 .55

팀 과제 수행 .06 .07 .04 .92 .36
전공스터디 .15 .06 .12 2.68** .01

취업 진로스터디 .06 .08 .03 .76 .45
동아리 활동 .05 .05 .04 .96 .34
현장실습 .35 .04 .33 8.06*** <.001

리더 활동 경험 .24 .07 .15 3.68*** <.001
F F(3, 549)= 7.60, p < .001 F(9, 543) = 17.97, p < .001

R2 .040 .229

adj R2 .035 .217

∆R2 .040* .190*

<표 5> 실무역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p < .0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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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무역량에 대하여 전공 스터디 활동(Β= .15, t =

2.68, p = .01), 현장실습(Β= .35, t = 8.06, p < .001), 리더 활동 경험(Β= .24, t = 3.68, p < .001)이 긍정

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팀 과제 수행(Β= .06, t = .92, p = .36), 취업 진로 스터디 활

동(Β= .06, t =.76, p = .45), 동아리 활동(Β= .05, t = .96, p = .34)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회귀모델은 

실무역량 변량의 22.9%를 설명하였다(R2 = .229, F(9, 543) = 17.97,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에 효과적인 대학 내 학

습활동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역량을 증진하는데 유의미한 학습자의 활동으로는 수업에서의 팀 과제 수행 경

험, 자율적인 전공 스터디 활동, 현장실습, 리더로 활동한 경험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들이 해당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해결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협력

적인 학습 활동, 학습공동체 활동, 그리고 현장실습교육이 문제해결역량 또는 사고력 향상에 효과

적이라고 논의한 변수연(2019), 이정미 외(201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해외의 선행연구(Bradley & 

Graham, 2000; Pascarella & Terenzini, 2005)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

서 살펴본 학습활동 중 취업 진로 스터디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문제해결역량 함양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교과교육과정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박

창남과 정원희(2017), 이정미 외(2019)의 연구에서도 동아리 활동은 문제해결역량 또는 문제해결

역량을 포함한 실용역량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취업 진로 스터디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드물지만, 박창남과 정원희(2017)에서 취업전략 프로그램,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역량 캠프, 외국어 관련 비교과교육과정 참여는 실용역량에 해당하는 

문제해결역량, 자기주도학습, 글로벌역량에 유의하지 않았고, 국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PRIME)으로 선정된 21개 대학의 총 2,906명을 분석한 진미석 외(2017)에서 진로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가 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 등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바 있어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의 학습활동 중 융합역량에 효과적인 활동은 팀 과제 수행, 전공 스터디 활동, 

현장실습,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융합역량에 효

과적이라고 보고한 박은숙(2020), 학습공동체 활동이 통합적 학습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이라고 보

고한 변수연(2019),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습자의 융합역량 향상을 논의한 송윤희(2017)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또한 리더 또는 멘토로 활동 경험이 다양한 사람과의 네트워킹 능력, 대

인 이해, 협력, 학습지향 등에 긍정적이라고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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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15; Spencer & Spencer, 1993). 그러나 융합역량에도 취업 진로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은 유

의하지 않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취업 진로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 자기주도학습역

량 등에 효과를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박창남, 정원희, 2017; 이정미 외, 2019; 진미석 외, 2017)

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해석과 확장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낸 학습활동은 전공 스터디 활동, 현장실습, 리더

로 활동한 경험이다. 이 결과는 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은 학습자의 전문성, 프로젝트 관리 능력, 

팀웍 등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고 논의한 Whatley(2012), 현장실습과 실무역량 간의 긍정적 관

계를 밝힌 이미나와 유지원(2019), 학습공동체에서 리더 경험이 조직관리 역량과 사회적 관계 형

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논의한 이재숙과 이정희(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실습

이 실무역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활동으로 분석되었으며, 팀 과제 수행, 취업 진로 스터

디, 동아리 활동은 실무역량 함양에 유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공 스터디 활동은 문제

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 향상에 일관되게 효과적이었다. 전공 스터디 활동은 비교과교육과

정 중 학습공동체 활동에 해당하며, 국내 대다수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성화된 활동으로 알려

져 있다(서은희, 김은영,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점, 의사소통역량(서은

희, 김은영, 2018; 유현숙 외, 2011), 메타인지, 학업동기(양시윤 외, 2018)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논의된다. 본 연구결과는 전공 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이 학습자의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

역량 강화에까지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다른 학습활동과 동시에 효과성을 검증한 상황에

서 여전히 역량 기반의 대학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자연과학계열 학습자들의 전공 기반 학습공동체를 확대하고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실습은 실무역량뿐 아니라, 문제해결역량과 융합역량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세 역량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학습활동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현장실습교육과 진로 개

발 및 실무역량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예: 이미나, 유지원, 2019; 임정연, 2016), 본 연구에

서는 문제해결역량과 융합역량을 향상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활동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인턴십 활동이 미국 대학교육 성과에 고효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국내 대학에서도 현장실습교육이 대학의 교육성과 향상에 의미있는 고효과 학습활동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도가 

낮다고 보고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최기성 외, 2016), 현장실습의 유의미한 효과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은 전공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과 진

로결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직무상황에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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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등을 경험할 수 있어 문제해결역량과 융합역량 강화에까지 효과적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 전공은 R&D가 핵심인 기업과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실습

기관을 찾기 어렵고 실습 중 노출될 수 있는 보안문제 때문에 기업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꺼리

기도 한다(이미나, 유지원, 2019). 따라서 다양하고 충분한 수의 현장실습 기관 확보를 위해 학교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 단순히 취

업률 향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성과 향상 측면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을 확인한 만큼,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와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실습교육의 

질과 만족도는 실제 학생 지도를 맡는 현장전문가의 코칭 및 멘토링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실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학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가치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리더로 활동한 경험은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 향상에 모두 중요한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실습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활동경험이었다. 해외 대학

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 중 리더 위치에서의 활동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예: Book & 

Parks, 2016; Wienhausen & Elias, 2017),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교육과정 활동 증명서에 리더십 활동 

기록을 인증하고 명시하기도 한다(Book & Parks, 2016). 반면, 국내 대학생의 리더 경험에 대한 분

석과 논의를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리더 활동 경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리더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팀원들의 의견 수렴, 갈등 조절 등 조직을 관리하는 사회적인 기술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다른 팀원에 비해 한층 더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리더 활동 수준은 경험

이 없는 학습자가 279명, 한 번 이상 리더 역할을 경험한 학습자가 274명로 50%정도가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대학에서는 수업 및 교내 주요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 역할이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골고루 리더로서

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계기로 대학

교육 성과 연구에서 리더로 활동 경험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역량, 융합역량, 실무역량 강화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취

업 진로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이었다. 이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논의는 두 변인의 효과에 대한 

누적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선행연구(예: 이정미 외, 2019; 진미석 외, 2017)에서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간혹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시

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진로

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 역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미약했다. 

구체적인 원인을 논의하기엔 본 연구로 제한적이지만, Miller et al.(2018)은 대학의 고효과 프로그

램에 해당하는 활동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수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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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박창남과 정원희(2017) 연구에서도 비교과활동 중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

습체험을 수반한 활동이 대학성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 진

로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나 학과 주도의 특강이나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학습자의 능

동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이 수반될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 확대, 캡스톤 디자인 활동, 실제적 프

로젝트 참여 및 공모전 참여 등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와 보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 개 대학에서 수집된 만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지니므로 해석에 유의해

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대학의 자연과학계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추천한

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역량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됨에 따라 제약점을 지

닌다. 많은 대학마다 자체 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역량을 진단 관리하고, 자기보고식 측정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행역량에 대한 역량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은 여전히 역량 평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 자연과학계

열 뿐 아니라, 공학, 사회과학 등 다른 계열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계열 간 비교가 가능

하고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활동과 대학 교육성과 간의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학습활동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 대학교

육 성과 함양에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연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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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the Effects of Learning Activities on Problem-solving 

Competency, Convergence Competency, and Job Competency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You, Ji Won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learning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in enhancing 

problem-solving, convergence competency, and job competency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eam assignments, major-related study groups, career development study groups, field experience, 

leadership activities were chosen as predictors. In order to validate th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natural scienc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Data from 553 students were collec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As a result, performing team assignments, major-related study activities, 

field experience, and leadership activiti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improving problem-solving competency. 

Team-based assignment, major-related study group activities, field experience, and leadership activities were 

significant to facilitate convergence competency.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major-related study group 

activities, field experience, and leadership activities were significant to enhance job competency. From the findings, 

importance of activ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competenc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roblem-solving competency, convergence competency, job competency, extracurricular, learning experience


